
불교는 서원(誓願=pranidhana)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이란 불교도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이웃을 구제할 것을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다짐하고 실천해간다는 뜻에서
서원은 발원(發願)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또한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
자 하는 기원(祈願)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
다. 절대자의 권능에 기대려는 것은 유신종교적인
발상이다.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 어디에서도 수행
과 교리체계를 설명하면서 기원이나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혹시 불교를 내세우면서도 기도나
기원을 강조한다면 용어의 족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서원이나 발원이라는 말은 넘치게 나

타난다. 특히 대승경전이면 어디에든 불보살의 서원
이 제시되지 않는 곳이 없다. 아미타불은 법장이란

이름의 수행자였을 때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48가지의 서원을 세운다.(아미타경) 약사여래
는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해 12가지의 서원을 실천한
다.(약사본원경) 보현보살은 불도를 성취하는 그날
까지 10가지 행원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화
엄경)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발견

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
는 다짐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손톱만큼의 이익이라
도 챙기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
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
게기쁨과행복을회향할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서원의 철학’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사

홍서원(四弘誓願)이다. 사홍서원은‘한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노라(衆生無邊誓願度) 한없는 번뇌를 다

끊겠노라(煩惱無盡誓願斷)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
노라(法門無量誓願學)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노
라(佛道無上誓願成)’는 참으로 거룩한 다짐이다. 이
다짐에는 불교 신행의 두 가지 중심가치인‘지혜’와
‘자비’가 잘 나타나 있다.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자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생을 다 제도하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것은 교화를 통해 온 세상을 정토로 만들겠다는 것
이다. 이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실천이며 불교적
이상의 구현인 수행(지혜)과 교화(자비)의 완성이기
도 하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의식은 그 실천을 다짐
하는 사홍서원의합송으로끝난다. 
불교적 서원의 최고형태인 사홍서원의 원형은

〈법화경(法華經)〉약초유품에 근거한 것이다. 〈법화
경〉은 여기서 가섭에게‘여래가 출현한 것은 비유하
면 거대한 구름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모
든 중생을 윤회의 세계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
게하기 위해’다음과같은 불사를한다고설명한다. 
“해탈하지 못한 사람을 해탈케 하며(未度者곹度),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게 하며(未解者
곹解), 안락을 얻지 못한 사람을 안락하게 하며(未安
者곹安),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열반을 얻게 할
것이다(未涅槃者곹得涅槃).”

부처님의 이 같은 자비를‘사홍서원(四弘誓願)’으
로 명명한 사람은 중국 수나라 때의 고승 천태지의
(天台智캎; 538~597)였다. 대사는〈석선바라밀차제
법문(釋禪波갥蜜次第法門)〉이라는 글에서 이 구절
을다음과같이설명했다.
“보리심이란 보살이 중도를 실천하며, 올바른 지
혜로써 제법의 실상을 관하며, 일체중생을 연민하는
대비심을 일으키며, 사홍서원을 발하는 것을 말한
다. 사홍서원이란 첫째, 아직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무변이지만
맹세코 제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번뇌가 무수히 많지만 맹세코 끊도록 하는 것이
다. 셋째, 평안을 얻지 못한 중생을 평안을 얻도록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맹
세코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넷째,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중생을 열반을 체득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무상의불도를맹세코이루도록하는 것이다.”
이후 사홍서원은 부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 그

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고자 하는 불자가 종교적
실천을 다짐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기에 이
르렀다. 이렇게 보면 서원은 다분히 대승불교적 가

치관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물
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불교
의 뿌리가 부처님 그분에게 있다면 서원의 철학도
당연히 부처님에게서 비롯을 찾는 것이 옳다. 그 증
거의 하나가〈불본행집경〉27권 향보리수품의 기사
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를 마련하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모
든 번뇌를 다 제거하고 정각을 얻지 못한다면 마침
내이자리에서일어나지않으리라.”
부처님은 이 서원대로 보리수 아래서 모든 고난과

번뇌를 극복하고 무상정등각을 성취했다. 실로 부처
님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금강불괴의
서원력(誓願力) 때문이었다. 그래서 뒷날〈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육
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외에 서원과
방편 등 네 가지를 더 추가해 십바라밀을 제시하기
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불교가 얼마나 서원을 중요
시하는종교인가를말해주는것이기도하다. 
실제로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과거 수행경

험을 바탕으로 모든 수행자는 반드시 서원을 세우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중아함 26권〈원경(願經)〉에
서부처님은다음과같이 제자들을가르쳤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부처님과 이웃의 은혜를
갚기 위해, 친족이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내
게 음식과 의복과 모든 생활도구를 보시하는 사람에
게 큰 공덕이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요한 곳에서 관법

을 수행하여 성취하려는 원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굶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모기와 등에의 욕설과
매질을 참으며 몸에 병이 들어 목숨이 끊어지려 한
다 하더라도 즐겁지 않은 일을 견디고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견
디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끝내 거기에 집착하지 않
기 위해, 만약 욕심과 분노 해침의 생각이 생기더라
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모든 번뇌를 끊고 수
다원과와 사다함과와 아나함과와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하여 성취하려는 원
을세워야한다.”
이 말씀은 불자가 서원을 왜 세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여기에는 이미 대승불교의 이상인 상구보리
(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수행은‘부처님과 친족의 은혜를 갚기 위
해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다는 점에서 하화중
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온갖 어려움을 참고 수행
하여 아라한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에 해
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서원과 같은 거룩하고 멋진 신행의 지남

(指南)을 가진 불교가 현실에서도 그 이상을 잘 구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유보된다. 불자를
자처하면서도 불교가 지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삼독의 극
복은커녕 욕심을 확대하는 무한경쟁을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보다는 제
발 이렇게 해달라는 기원만이 넘쳐난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부처님보다는 외도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
신행의현주소라면부처님뵙기부끄러운일이다.
이제는 입으로만 사홍서원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신행을 할 때가
됐다. 고려 때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화상
은발원문을지어 아침저녁이런 다짐을했다. 
“이 세상 곳곳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행복을 얻게 하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온
갖 고통 면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생사고해 해
탈하며 오래도록 이와 같이 교화하여 마침내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게 하겠노라(十方世界無겘現 普令
衆生入無爲 文我名者免三途 見我形者得解脫 如是敎
化恒沙劫畢境無佛及衆生)”
우리도 올해부터는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

께 행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서원을 하나씩 세워 실
천해보는것이 어떨는지.

‘법화경’에 근거·천태지의 명명

불자가 서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

서원의 종교 불교 - 함께 행복합시다

사홍서원四弘誓願

불교신행의지남…자기완성과이웃구제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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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불교의식의사홍서원합송은

상구보리하화중생실천다짐

서원보다기원넘쳐나는현실

아름다운서원하나씩세워보자

홍 사 성
불교평론주간


